
중앙교섭속보13호-1

▣발행일 : 2019년 8월 13일(화) ▣발행인 : 김호규▣발행처 : 노조선전홍보실▣ilabor.org / @metalunion ▣전화 : 02-2670-9507
중앙교섭…사용자협의회, 생명·안전·상시·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

13호

“다음 교섭에 또 양보라고 해 봐라”
13차 중앙교섭. 사측, 축소 교섭하자더니 양보 타령 … 노조, “핑계 대지 마라. 교섭 없을 수 있다”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

회가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곧바

로 축소 교섭에 들어갔지만, 의견 

접근에 이르지 못했다. 축소 교섭

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

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

수정안을 내지 않았다. 노조는 사

측이 교섭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

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.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8월 

13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

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. 

교섭을 시작하며 사용자협의회는 

“노사 견해차가 크지만, 오늘 축

소 교섭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접

근 해보자”라고 제안했다.

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곧바로 

정회를 선언하고 축소 교섭을 벌

였지만, 금속 산별 최저임금에 관

한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. 사

측은 축소 교섭에서 회원사들의 

어려움을 늘어놨다.

축소 교섭 결렬 후 속개한 중앙

교섭에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

직무대행은 “최저임금 인상으로 

인한 사용자 생존 문제를 이해해 

달라”라며 “오늘 회원사들의 의

견을 모으기 어려우니 시간을 더 

달라”라고 요구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“축소 교섭

에 들어갈 때마다 사측이 양보안

을 제시하는 것만이 교섭 방법은 

아니다”라며 사실상 노조에 양보

를 요구했다. 박근형 직무대행은 

“지난번 축소 교섭에서 낸 사측 

양보안 때문에 내부 파장이 크

다”라며 “내부 의견을 모을 시

간이 더 필요하다. 이후 다시 논의

하자”라고 요구했다.

노조는 사용자협의회의 교섭 태

도를 강하게 비판했다. 황우찬 노

조 사무처장은 “교섭 타결 의지

를 내비치며 축소 교섭을 하자더

니 갑자기 내부 의견을 모으지 못

해 더는 교섭할 수 없다며 태도를 

바꿨다. 지금 노조 투쟁력을 시험

해 보겠다는 말인가”라고 비판했

다.

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“이

런 중앙교섭은 처음이다. 사측이 

지난번 교섭에서 너무 많이 양보

해 오늘 교섭을 더 못하겠다는 말

인 듯하다. 대체 무엇을 퍼주었다

는 것인가. 사측은 교섭 후퇴만이 

아니라 교섭 관행까지 무너뜨리고 

있다”라고 비판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“사측은 

양보안이라 하는데 틀린 말이다. 

교섭 타결을 위한 수정안이다. 시

간을 더 달라니 더 주겠지만 다음 

교섭에서도 양보라는 표현을 쓴다

거나 내부 정리가 안 됐다는 핑계

를 대면 상당 기간 교섭은 없을 

것이다”라고 경고했다.

금속 노사는 다음 교섭 일정을 

잡지 못하고 이날 교섭을 끝냈다.


